
한화그룹, 공격적 경영전략 추진
미래 경쟁력 확보위해 변화 요구 … 강도 높은 구조개혁 불사

한화그룹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0월8일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“지금까지 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한 수비형 경

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변화해 주기 바란다”면서 “본격적인 경기

회복 이전에 그룹의 글로벌 비전을 펼쳐나갈 사업기회를 선점하자”고 말했다.

또 “경제위기를 통해 승자가 독식하는 냉혹한 시장 현실을 절감했다”면서 “대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소극

적인 행동으로 투자 적기를 놓치면 경쟁력은 뒤처진다”며 “쉼 없는 쟁기질만이 봄을 재촉한다”고 직원들을 독

려했다.

이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구태를 탈피하는 의식전환이

선행되지 않으면 새 시대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.

아울러 사업과 조직, 수익구조, 기업문화 각 부문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

다.

그밖에도 대한생명의 회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의 합병에 따른 금융네트워크의 시

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그룹의 변화를 선도하는 강력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김승연 회장은 “조만간 인천 화약공장 옛 부지에 한화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”이라면서 “한화인들에게 창업

정신을 고취하는 마음의 고향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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